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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교회력에�따라�성령강림절�후�열한째�주입니다.�예전�색깔

은�녹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처음�오신�분과�방문하신�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3. 이번�주�토요일�오전�10시에�유초등부와�중등부�학생들을�위한�

VBS가�교회의�유스센터에서�열립니다.�신청서에�싸인하여�강지연�

집사님�또는�서지혜�자매님께�제출해�주세요.�

4. 주일�예배시에�영유아들을�돌보는�베이비시터�신청서를�데스크에�

마련했습니다.�관심있으신�분들은�비어�있는�날짜에�싸인업해�주시

면�감사하겠습니다.�

5. 노한�형제님�가정이�오늘�예배를�마지막으로�한국으로�복귀하게�됩

니다.�주님의�은총과�보호하심이�떠나는�가정�위에�함께�하길�기도

해�주세요.�

6. 생일을�축하하고�축복합니다.�

����-�8/16일:�Dean�Condon�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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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예배봉사자�

�-�기도:�김배형�형제�/�설교번역:�이예슬�집사�

����8월�안내�및�봉사:�목자들�일동�

*향후�목회�일정�

���-�부장회의:�9월�10일�예배후�@�시나이룸�

���-�중부노회�및�목회자�세미나:�9월�11일-15일,�시카고�약속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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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133:1-3절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보현 집사


       찬송   ———  �458장�너희�마음에�슬픔이�가득할�때��———��다같이	


       성경봉독     ——————  룻기�4장�1-12절�  ———————  인도자	 	 


       설교    ————    사랑과�충성으로�세워진�공동체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내주예수�주신�은혜(1,5절)��———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주의�움직이는�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작년 이맘 때, 그러니까 8월 3일 저희 가족은 로체스터라는 이 도시에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돌아보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곳에서 맺어진 많은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 형성된 관계일 것
입니다. 그야말로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이들과 일 년
을 보냈는데, 그 일 년 동안 많은 만남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이 놀랍습니다. 생택쥐 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 Petit Prince>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소혹
성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씨앗 하나가 어디서부터인지 날아와 싹
을 틔우고 자라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지요.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어린 
왕자는 이 꽃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무척 거
만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바람이 싫다고 바람막이를 해달라, 추운 건 싫으니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달라 왕자를 귀찮게 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 또한 많은 꽃이 싫어 왕자는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여러 별
을 거쳐 지구의 사막에 떨어진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면서 관계에 대한 새
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5000 송이도 넘는 장미가 피어 있는 정원에서 
자기가 소혹성에 두고 온 장미가 그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
무 슬퍼 왕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왕자에게 여우는 세상의 많은 꽃들 
중에 그 꽃이 왕자에게 왜 소중한 꽃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우는 ‘길
들이기’라는 말을 통해 많은 꽃들 중에 하나 였던 그 장미가 어떻게 자신에게  
특별한 꽃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죠.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 알려주죠. 여우가 말한 ‘길들이기’
는  아무 의미도 없는 3인칭이었던 대상이 어떻게 2인칭이 되어 의미있는 존
재로 나와 연결되게 해주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거야(…)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야. 밀밭을 보아도 나는 어떤 감흥이 
생기지 않지(…) 그러나 너의 머리카락 빛이 금빛이니, 네가 나를 길들여 놓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
니? 난 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 사이로 스쳐가는 바
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테지…” 

아마 작년 1년 한 해가 저에게는 ‘길들이기’의 시간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 다하나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던 것
이죠. 조종사로서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내린 경험이 있는 작가는 만남이 없
고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그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
나 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서 조차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없어서일 겁니다. 만남이 없는 장소가 곧 사막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의 만남을 통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는 깊은 평안을 느끼며 삶의 의
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이리도 빛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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